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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화채 드쎄오~” 
  시원한 화채로 무더위 식힌다

“출근길 반바지 OK” 
  복장 간소화로 에너지소비 줄인다

HD현대중공업의 특별한 간식차가 생산 현장을 곳곳을 누비고 있다. 

특히 올해는 맛과 영양분을 모두 사로잡은 과일화채를 싣고 와 사우들의 반응이 좋다.

쿨비즈(Cool-Biz)는 ‘시원하다(Cool)’와 ‘비즈니스(Business)’의 합성어로, 여름철 유연한 복장 

문화를 통해 냉방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의 캠페인이다.

9월 초까지 총 44회 간식차 운영

무더위 속 구슬땀을 흘리는 임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응원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HD현대중공업 지난 6월 12일(금)부터 오는 9월 4일(금)까지 총 44회에 걸쳐 현장 직원들에게 시원한 과일화채

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간식차 ‘화채 드쎄오(Hwachae de CEO)’를 운영하고 있다. 

‘화채 드쎄오’는 ‘~의, ~로부터’라는 뜻의 불어 de를 사용해 ‘CEO가 준비한 화채’와 ‘화채 드세요’라는 이중적인 의미

를 담고 있다. 이번 찾아가는 간식차는 전 생산 현장 44개소를 돌며 회당 1천 인분씩 총 4만 4천개의 화채를 제공한다.

행사 둘째 날부터 HD현대중공업 경영진들은 직접 현장을 찾아 화채를 나눠주며, 무더위 속 수고하는 직원들의 노고

를 격려했다. 

한편, HD현대중공업은 여름철 생산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제빙기 및 스폿쿨러 등

을 가동함은 물론, 체감온도 33°C 이상 폭염작업 시 휴게시간을 20분으로 늘리는 등 직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혹서기 출퇴근, 더 가볍고 편하게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쿨비즈 제도 시범 운영을 통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데 힘입어 올해부터는 정식 제도로 전

환해 운영에 들어갔다.

매년 6월부터 9월까지 사내 협력사, 선주사, 외부 방문객 등 회사로 출입하는 전 인원 대상으로 여름철 출퇴근 시간

에는 반바지, 샌들 등 가벼운 복장이 허용된다. 본인 판단하에 TPO(Time·Place·Occasion) 및 안전 기준에 맞

는 복장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며, 시차 출퇴근제·선택 근로제 사용자와 반차·반반차 사용 시에도 쿨비즈 착용이 가능

해져 사우들의 편의성이 높아졌다. 

이 제도는 임직원 근무 환경 개선 및 출퇴근 편의성 향상을 위한 것인 만큼, 업무시간(08~17시)에는 근무복 착용

이 필수며, 중식 및 휴게시간에도 쿨비즈는 허용되지 않는다.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시원한 복장은 개개인의 체감 온도를 낮추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에너지 비용 

상승 여파로 냉방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비용 절감에도 한몫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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